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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칠승 “퇴직연금 500조 시대, 연금 수령은 고작 
16.5%… 국민연금 역할 확대해야”

- 퇴직연금 적립금 500조 원 돌파했지만 5년 평균 수익률 3.29%, 연금 수령 비율 16.5%
- 노사정,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합의…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등 확대 추진
- 권칠승 “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 운용 경험 활용해야… 단계적 참여 검토 필요”
-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참여 시 낮은 수수료·높은 수익률 기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경기 화성병)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운용 경험을 활용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노인빈
곤율은 OECD 1위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도 70만 원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
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3.29%, 연금 형태 수령 비율은 16.5%에 그쳤다. 권 의원은 “수익률보다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
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기능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노사정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
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했다.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고,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
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에 있어 국민연금이 경험이나 규모 면에서 적격이라고 생각한
다”며 국민연금의 참여 가능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
업에 참여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민 노후를 위
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민간 금융기관의 반대 등 현실적인 제약도 언급했다. 이에 권 의원은 공공기
관 개방형 기금 등 단계적 참여 방안을 거론하며 “처음부터 모든 영역에 참여하기보다는 현실
적인 방법을 찾아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